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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 우리 강서구는 한강공원을 접하고 있는데 이 한강공원을 가양대교 남단 중앙부터 김포

시- 서울시 경계 8.5Km 구간은 강서한강사업본부에서 관할하고 있고 나머지 가양대교 남

단 중앙부터 국회 뒤 샛강 사면지까지 5.9Km 구간은 양화한강사업본부에서 관할하고 있음.

   그런데 가양 구름다리부터 염창교를 지나 안양천 초입부분은 두 곳의 한강사업본부 관할

경계 지역으로 강서·양화한강사업본부 어느 곳에서도 관리하지 않는 사각지대임.

   이 곳은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어 자전거 이용

자와 통행량도 많으며 염창교 아래에는 휴게 쉼터도 조성되어 있음. 

   그러나 「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」을 비롯하여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

용에 관한 기본조례」제17조 등에 따른 담배꽁초, 껌 등 오물 무단투기, 금연 등의 공원 내

에서의 금지행위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으며 법 위반자 관리뿐만 아니라 공원 관리도 되고   

있지 않음.

  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이 지역 관할이 강서구청이라 하는데 강서구청은 이 장소를 담당하

는 부서가 없어 그저 하천관리를 업무를 맡고 있는 물관리과에서 민원이 생기면 기동반이 

출동해 청소를 하거나 가지치기·잡초 제거를 하거나 하는 실정임. 

   자원순환과도, 동 주민센터도, 공원녹지과도, 보건소도, 교통행정과도 업무와 관련 있는 

   민원이 발생하면 모두 관할이 아니라며 이곳에서의 일은 나몰라라 함.    

   관리 소홀로 인한 쾌적한 공원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임. 

   이에 우리 구는 관리가 누락된 가양~염창동 일부 구간의 한강공원 관리를 한강공원사업

본부로 이관하여 한강공원 관리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?

  (사진 별첨1, 2, 3)<물관리과>

2. 2021년 8월말 기준 강서구에 자동차 대수는 204,675대이며, 그 중 영업용 화물자동차

는 4,196대로 강서구 전체 화물 자동차 20,983대의 20%를 차지하고 있으나, 화물자동차의 

강서구 내 공원 및 아파트 단지 주변 불법주차로 인한 소음 및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

이 갈수록 커져 가고 있고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 이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   

답변 바람. (최근 2년간)

   - 강서구 화물자동차(건설중기 포함)불법 주차 관련 민원접수건수 및 처리내역

    <교통행정과, 건설관리과>

   - 염창공원 내 불법 밤샘주차 민원관련 조치결과(행정처분 등) <공원녹지과>



<별첨1>

<별첨2>

<별첨3>


